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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26·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달러)에서 우

승을 차지하며 한국인 최초 3년 연속 상금

왕의 대기록을 세웠다.

고진영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몰아치며 최종합계 23언더

파 265타로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1

타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지난해에 이은 대회 2연패이자 시즌 5승

이다.

고진영은 이 대회 우승으로 LPGA 역대 

최고 우승상금인 150만달러(17억8500만

원)를 얻으면서 합계 350만2161달러(41억

6700만원)으로 3년 연속 상금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2019년(277만3894달러)과 2020

년(166만7925달러)에도 상금왕을 차지했

었다.

이는 박인비(2012~2013년)를 뛰어 넘는 

한국 선수 최초의 기록이자, LPGA 투어 

역사에서 로레나 오초아(2006~2008) 이후 

13년 만의 대기록이다.

고진영은 또 이번 시즌 넬리 코다(미국)

와의 올해의 선수상, 다승왕 경쟁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고진영은 왕중왕 성격의 시즌 최종전인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211점을 획득, 197점의 넬리 코다를 

제치고 2019년에 이어 2번째 올해의 선수

상을 차지했다. 올해의 선수에 두 번 선정

된 한국 선수는 고진영이 처음이다. 2013

년 박인비가 이 상을 받았고, 2017년 박성

현과 유소연이 공동 수상했다. 2019년에 

고진영이, 2020년 김세영이 수상자로 이름

을 올렸다.

아울러 시즌 5승째를 올리며 넬리 코다

(4승)를 누르고 올 시즌 다승왕을 거머쥐

었다. 시즌 5승은 자신의 시즌 최다 우승

이자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6승·2013년)에 

이은 2번째 기록이다.

세계 랭킹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는 고진

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넬리 코다를 누

르고 1위 자리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 직전까지 1위 코다와 2위 고진

영의 포인트가 0.95점밖에 나지 않는다.

고진영은 또 LPGA 통산 우승횟수에서

도 12승을 기록하며 신지애(2013년·11승)

를 넘어서며 김세영과 공동 3위에 오르게 

됐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고진영이 

꾸준한 기량으로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25승), 박인비(21승)의 최다승 기록

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왼쪽 손목 통증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

었음에도 고진영은 최종 라운드에서 9언

더파 63타를 치며 우승을 일궜다.

3라운드까지 하타오카, 코다, 셀린 부티

에(프랑스)와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은 전

반에만 버디 6개를 몰아쳤다.

1번홀(파5)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기분좋

게 출발한 고진영은 3번홀(파4)과 4번홀(파

4)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로 치

고 나갔고, 6번홀(파5)과 8번홀(파3), 9번홀

(파4)에서 버디를 낚아 격차를 벌렸다.

하타오카가 9번홀부터 3연속 버디를 기

록하며 2타 차로 추격했지만, 고진영은 11

번홀(파4)에서 중거리 버디를 성공한 뒤 

13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아 다시 달

아났다.

15번홀(파4)과 17번홀(파5), 18번홀(파4)

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하타오카의 끊임

없는 추격 속에서도 고진영은 17번홀 버디

로 응수, 선두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상금, 올해의 선수 1위

였던 코다는 마지막날 3타를 줄이는 데 그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상금과 올해의 선수 1위도 

모두 고진영에게 내줬다.

챔피언조에서 고진영과 함께 우승 경쟁

을 펼쳤던 넬리 코다는 이날 보기 1개에 

버디 4개로 3언더파에 그치면서 공동 5위

로 대회를 마감했다.

전인지(27)는 공동 9위, 첫날 단독 선두를 

기록했던 이정은6(25)와 공동 2위로 출발

했던 김세영(28)은 공동 15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김세영은 2015년 데뷔 이후 처음

으로 무관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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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LPGA 최종전 우승

한국인 최초 3년연속 상금왕
 최종전 우승으로 상금·올해의 선수에서 모두 코다 제쳐

 LPGA 통산 우승횟수 12승 기록하며 김세영과 공동 3위

고진영이 2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합

계 23언더파 265타로 우승하며 대회 2연패, 

한국인 최초 3년 연속 상금왕, 올해의 선수

상을 차지했다. 

그룹 ‘트와이스’(사진)가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3위에 올

라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22일 빌보드가 SNS에 따르면, 트와이

스가 12일 발매한 정규 3집 앨범 ‘포뮬러 

오브 러브 : O+T=<3’(Formula of Love: 

O+T=<3)’는 ‘빌보드 200’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6월 발매한 전작이

자 미니 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로 세

운 ‘빌보드 200’ 6위 기록에서 3계단 상승

한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자체 최고점을 

찍었다.

그뿐만 아니라 K팝 걸그룹 중 최초로 같

은 해 2장의 음반을 ‘빌보드 200’ 톱 10 안

에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빌보드 200’에서 역대 K팝 그룹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다. 앞서 방탄소년단과 

슈퍼엠이 1위, 블랙핑크가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트와이스는 K팝 걸그룹 중 블랙

핑크에 이어 이 차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빌보드 200’에서 탄탄한 성

장사를 쓰고 있다.

작년 6월 미니 9집 ‘모어 앤드 모어’로 해

당 차트 200위에 첫 진입한 뒤 같은 해 12

월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으로 72

위, 올해 ‘테이스트 오브 러브’ 6위 등 차곡

차곡 순위를 높여왔다.

트와이스가 지난달 발매한 첫 영어 싱

글 ‘더 필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83위, 영국 오피셜 차트 80위에 동

시 진입했다.

이번 정규 3집은 선주문량 70만장을 돌파

하며 인기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한터차트

의 주간 음반 차트(11월 8~14일)와 가온차

트의 2021년 46주차 리테일 앨범 차트(11월 

7~13위) 1위를 차지했다. 또 15일자 스포티

파이 데일리 톱 아티스트 글로벌 차트 36위

를 기록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스포

티파이 글로벌 톱 앨범 데뷔 차

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이틀곡 ‘사이언티스트’는 

토미 브라운 영국 싱어송라

이터이자 팝스타 앤 마리, 

K팝 히트곡 메이커 심은

지 등 유수 작가진이 힘을 

합쳐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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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정규 3집, 美 ‘빌보드 200’ 3위… “자체 최고 기록”

K팝 걸그룹 2번째로 높은 순위


